
[5분특강 시즌2]기업진단④업종별경영상태평균비율 이것만은 알고가자!

이번 시간은 업종별경영상태평균비율에 대해 살펴 본다. 

기업진단과는 다소 무관해 보일 수 있겠지만, 건설업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이기에 특별번외편으로 다룬다.

건설업은 공사 수주를 위해 입찰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이란 쉽게 

말해서 입찰의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잣대이다. 이 비율이 미달하게 되면 입찰이 아예 

불가능해지게 되므로, 실질자본금을 맞추는 것 뿐만 아니라, 이 평균비율을 맞추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다면 평균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는가를 설명하면, 모든 건설회사는 

매년 건설협회에 실적신고라는 것을 한다. 즉 모든건설회사는 법인세신고를 3월말까지 마친 

후 완성된 표준재무제표를 가지고 4월에 실적신고로 건설협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취합된 모든 건설업체의 표준재무제표를 평균 내어 업종별로 경영상태평균비율이 산정되는 

것이다. 이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에서 중요한 건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다. 공식부터 

살펴보면, 부채비율은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눈 비율이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총계를 

유동부채총계로 나눈 비율이다. 앞으로 보게될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볼 때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을 볼 때 부채비율은 평균보다 낮게 유동비율은 

평균보다 높게 잡혀야 입찰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적용일자의 경우 만약 2017년7월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이라고 돼있을 경우 2016년 결산 표준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업종별경영상태 평균비율을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입찰시 적용하겠다는 

의미이니 이점도 참고하면 좋다.

그럼 실제  평균비율을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의 경우, 2017년 기준 경영상태평균비율을 

살펴본다. 부채비율은 117% 가량이고 유동비율은 142% 가량이다. 2017년 입찰 좀 더 

정확히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입찰을 위해서는 2017년도의 업체의 부채비율이 

117% 보다 낮게 유동비율은 142%보다 높게 비율이 개선되야 입찰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전문건설업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에 대해서 살펴본다.

전문건설업 즉 단종의 경우 업종별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 각각 상이하다.

앞에서 살펴본 종합건설업과 마찬가지로 본인 해당업종에 대한 부채비율은 평균보다 낮게 

유동비율은 평균보다 높게 개선이 되어야 한다.

결국 종합해볼 경우, 실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관리하는 건설업체의 결산,실질자본금,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까지 전부 컨트롤해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실무자도 실질자본금이 미달하여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평균비율을 놓치고 있다가 입찰자체를 

못하게 되는 경우, 업체로부터 신뢰관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사전에 



실질자본금과 평균비율까지 관리해드릴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야 한다.


